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효하지 않았다.

정확한 의사소통만 되었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기본 안전수칙은 준수되었어야...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이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충분히 작업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 하고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생산과장 B씨는 정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  관례에  따라  사고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A씨는  프레스  후면으로  돌아가  금형내부를 
살폈고, 생산과장 B씨는 설비 후면에 있는 재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프레스 점검을 위하여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하고,「수동고속하강」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 회사에도 안전작업절차는 있었다. 설비 이상 유무 확인 시 운전을 정지하고, 조작반에 표찰을 부착시켜야 한다는 
기본 안전수칙을 생산과장은 알고 있었다. 반복되는 야간근무와 업무과중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B씨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반복되는 재래형 사고...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트렁크  흡 ·차음제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A씨(32살, 남, 중국)는 야간근무를 위하여 19:30 
출근 하였다. A씨는 생산과장 B씨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던 
도중  프레스에서  이상소음이  들리자  B씨와  함께  프레스 
작동을  중지시키고  살펴보았다. A씨는  프레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금형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금형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순간...프레스 상부금형이 하강하였다.

위기의 순간 작동하지 않은 안전장치

또한, 사고 프레스에는 전면에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후면에는 게이트가드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프레스 안전장치는 수동모드를 포함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전면의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정상작동하였으나, 후면의 게이트가드식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진정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는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 이후 이 회사에서는 프레스 후면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였고, 수동모드에서도 안전장치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였다.

※  자동차 트렁크 흡·차음제 제조 공정

강화보드를  예열한  후  프레스로  강화보드와  부직포를 
성형(합지) 후 가공·조립하여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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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 두 개의 금형사이에서 금속 등의 물체를 가공(절단, 굽힘 등)하는 기계·설비




